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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콘크리트는 경제적이고 시공이 용이하여 널리 쓰이는 건

설재료이지만, 타설 직후부터 수반되는 체적변화로 인해 균

열 발생이 빈번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균열은 콘크리

트 구조물의 내구성 및 사용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초기재

령부터 균열 제어 및 방지 대책이 요구된다. 최근에는 노후

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유지 ․ 보수의 중요성이 대두되면

서 비용 절감 및 사용수명 증대를 위해 무기질 혼합재료,1) 박

테리아,2) 캡슐3) 등을 사용하여 구조물에 발생하는 균열을 

스스로 치유하는 자기치유(self-healing) 기술이 활발히 연구

되고 있다. 최근까지 미세구조분석, 투수시험, 반복 하중 재

하 시험, 이온확산 시험 등을 이용하여 자기치유 콘크리트

의 치유 성능 평가가 수행되었으나,4) 자기치유 콘크리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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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세계적으로 개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국내 ․ 외에서 

자기 치유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법 및 평가 지

표가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현재의 자기치유 기술은 역학적 성능 회복보다 균

열 채움(sealing)효과에 의한 콘크리트의 열화 방지에 그 목

적이 있기 때문에 균열의 충전을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투수시험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연구자마다 기존의 

시험방법을 목적 및 시험 환경에 맞게 변형하여 평가를 수행

하기 때문에 시험 방법 및 시험체의 제원 등이 상이하여 시

험 결과의 직접적인 비교가 힘든 실정이다. 또한 치유되는 

과정에서 균열폭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령에 

따른 유출수량을 초기 유출수량에 대한 비로 상대적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치유성능은 초기 균열폭에 큰 영향을 받

으므로 시편의 초기 균열폭 측정값의 정확도가 매우 중요하

다.5) 현재 초기 균열폭에 대한 표준화된 측정 방법이 없기 때

문에 일반적으로 광학현미경 혹은 스트레인게이지를 이용

한 방법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측정 방법은 

측정 위치에 따른 편차를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시편 내부의 균열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측정된 균열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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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researches of self-healing concrete technology are being carried out actively due to the advent of 

importance for the maintenance of concrete structures. A water permeability test has been widely used for the evaluation of 

self-healing performance.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mpare tests results since there is no standard test method related to the 

self-healing. A standard method for measuring the crack width does not exist neither though the self-healing performance i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 initial crack width. In this study, the effect of water head and crack width on water flow was 

investigated using a constant water head permeability test equipment . The correlation equation between the initial crack width and 

water flow was suggested through the regression analysis of test data, and the predicted crack widths agree well with the real crack 

widths measured using mic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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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실제 균열폭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수위 투수시험 장치를 이용하여 균열 모

르타르 시편에 대해 투수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실험 

결과로부터 수두차와 시편의 균열폭이 유출수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Poiseuille 식을 기반으로 유출수량과 균열 

시편의 초기 균열폭의 상관관계식을 제안하였으며, 제안된 

식을 통해 예측한 균열폭과 광학현미경을 사용하여 측정한 

균열폭을 비교하여 관계식을 검증하였다.

2. 균열 콘크리트의 투수 시험 선행 연구 분석

2.1 관련 규준

균열 콘크리트의 투수시험과 관련한 국내 ․ 외 기준은 현

재 제정된 바 없다. 건설 재료와 관련하여 국내에 제정된 투

수시험 관련 규준은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 F 

2494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실내 투수 시험 방법”, KS 

F 2451 “건축용 시멘트 방수제 시험 방법” 등이 있다. KS F 

2322 및 KS F 2494는 2.2절에 정리된 콘크리트 투수시험 방

법과 동일한 개념으로 흙과 아스팔트 시료에 대한 투수시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2.2 균열 콘크리트의 투수시험

기존 연구에서 균열 콘크리트의 성능평가에 적용한 투수

시험 방법은 정수위 투수시험법과 변수위 투수시험법으로 

구분된다.6-9) 정수위 투수시험은 수위차를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일정한 시간 내에 통과하는 수량을 측정하는 방법

이며(Fig. 1(a)), 변수위 투수시험은 일정한 수위차를 초기 상

태로 하여 콘크리트 내 균열을 통과할 때의 수위 강하량과 

그 경과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이다(Fig. 1(b)). 일반적으로 

흙의 투수시험에서는 공극률이 높아 유출수량이 많은 사질

토에 정수위 시험법을 사용하며, 공극률이 낮은 점성토에 

변수위 시험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콘크리트의 균열은 스스

로 치유되기 때문에 재령에 따라 균열폭이 감소하여 유출수

량도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균열 콘크리트 투수시

험은 균열폭 혹은 유출수량을 고려하기 보다는 시험 환경 및 

시험의 용이성을 바탕으로 연구자들의 선호에 따라 선택된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에서는 지하수위가 영향을 미치는 콘크리트 구조물

을 대상으로 압력 조절 장치를 구성하여 균열 시편에 대해 

투수시험을 실시한 바 있다.10) 이러한 압력 조절 장치가 구

성된 투수시험 장치는 일정한 압력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정

수위 투수시험과 동일한 개념이지만, 수위차를 통해 높은 

압력을 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압 등 특수한 환경 조건을 

도입하기 위해 고안되었다.11)

2.3 콘크리트 균열에서의 유체의 흐름

2.3.1 Darcy의 법칙

Darcy의 법칙은 유체로 포화된 다공성물질을 통과하는 

유출수량이 시험체 단면적과 시험체 양쪽 끝의 수위 차이에 

비례하고, 시험체 두께에 반비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

계를 바탕으로 정수위 투수시험을 통해 식 (1)과 같이 콘크

리트 균열면의 투수계수 (m/s)를 산정할 수 있다.





 (1)

여기서, 는 유출수량(m3), 는 시험체 두께(m), 는 시험체 

단면적(m2), 는 수위차(m), 는 측정시간(s)이다.

변수위 투수시험에서는 측정된 초기 및 최종 수위차를 식 (2)

에 대입하여 투수계수 (m/s)를 산정할 수 있다.3,7,8)


 


ln 



  (2)

여기서, 는 수위차를 측정하는 파이프의 단면적(m2), 는 

시험체 두께(m), 는 시험체 단면적(m2), 는 측정시간(s), 

는 초기 수위차(m), 는 최종 수위차(m)이다.

일반적으로 유속은 유량을 유체가 흐르는 단면적으로 나

눈 것으로 정의되나, Darcy의 법칙에서 유속은 시험체 전체 

(a) Constant head test

(b) Falling head test

Fig. 1 Schematic illustration of water permeability test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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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적에 대한 값이므로 균열 콘크리트에서는 유체가 흐르

는 균열뿐만 아니라 유체가 통과하지 못하는 콘크리트 면적

을 포함하여 투수계수를 산정하게 된다. 따라서 일부 연구

자는 균열 특성(길이, 폭 등)을 고려하여 투수계수를 산정하

기 위해 식 (1) 또는 (2)에서의 를 흐름 단면적으로 정의하

기도 하였다.9)

2.3.2 Poiseuille의 법칙

Poiseuille의 법칙은 가는 둥근 관을 통해 흐르는 물의 양

이 관의 양끝의 압력차에 비례하고, 관의 길이에 반비례하

며, 관의 반지름의 네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콘크리트 

시편 내 균열을 가는 관으로 가정할 경우 Poiseuille 식을 식 

(3)과 같이 변형하여 균열 콘크리트의 유출수량(m3/s)을 예

측할 수 있다.12)

 


∆ 

 (3)

여기서 는 유출수량(m3/s), ∆는 유입 균열면과 유출 균열

면의 수압차(N/m2), 는 균열 길이(m), 는 균열 폭(m), 는 

시험체 두께(m), 는 물의 점성계수(N․s/m2), 는 균열면 특성

에 의한 감소 계수이다.

식 (3)을 이용하여 유출수량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균열

면의 상태를 나타내는 감소 계수()가 중요한 인자가 된다. 

감소 계수()를 시편의 특성을 나타내는 특정한 값으로 결

정할 수 있다면, 실험조건에 의한 ∆, , , 와 함께 상수()

로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타 연구자들에 의해 제안된 감소 

계수(ξ)는 그 범위가 넓고 사용재료 및 배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제안된 감소계수를 실제 적용하는 데 제한이 있

다.4,12)

3. 실험 연구

3.1 사용 재료 및 시편 제작

콘크리트의 경우 굵은 골재로 인해 균열 형상 조절이 힘

들기 때문에 물-시멘트비 0.4, 잔골재-시멘트비 1.5인 모르

타르를 사용하여 Φ100×50 mm 시편을 제작하였다. 배합에 

사용된 재료는 밀도 3.15 g/cm3인 1종 시멘트와 밀도 2.61

g/cm3, 조립율 2.60인 해사이다.

균열 모르타르 시편의 준비를 위해 Fig. 2와 같이 쪼갬 인

장시험방법으로 Φ100×50 mm 시편을 1/2로 분할한 뒤, 공기

압축기를 사용하여 균열면의 미세 먼지 등 불순물을 제거하

였다. 분할된 시편의 쪼개진 면의 양 끝에 실리콘 시트를 삽입

하여 시편의 지름 방향으로 균열을 생성한 뒤, 시편의 위 ․ 아

래를 스틸밴드로 외부 구속하여 균열폭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균열 경로(직선 혹은 곡선형태)에 따라 균열 길이 및 균열

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균열 길이 및 균열폭을 광학현미경

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균열 길이는 시편의 상 ․ 하면에서 

각각 총 2회 측정하였으며, 균열폭은 상 ․ 하면 각각 3지점에

서 6회, 총 12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3.2 정수위 투수시험

본 연구에서는 균열 시편의 유출수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Fig. 3과 같은 정수위 투수시험 장치를 고안하였다. 투수시

험 장치에 균열 시편을 거치하고 시험 장치 상부에 물을 공

급하여 목표로 하는 수두를 유지하였다. 이 후 최소 5분 이상 

시험체에 투수를 실시하여 시편 및 균열면에 있는 기포를 제

거하고, 이후 1분 간격으로 총 5분 동안 유출수량을 측정하

였다. 투수시험은 20 ± 3°C, 상대습도 60 ± 5%로 유지되는 

항온항습실에서 실시하였으며, 동일한 시험 조건에 대해 3회 

반복 수행하여 평균 유출수량을 구하였다.

3.3 실험 변수

본 연구에서는 균열 모르타르 시편의 투수시험을 위해 

Table 1과 같이 수두차(h)와 균열폭(w)을 변수로 정하였다. 

동일한 시편에 두께가 다른 5종류의 실리콘 시트를 각각 삽

입하여 균열폭은 상이하고 동일한 균열면(균열 깊이 방향의 

분할면) 형상을 가진 시편을 제작하여 투수시험을 실시하였

Fig. 2 Schematic illustration and crack inducing equipment

Fig. 3 Schematic illustration and permeability test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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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1개의 시편에 대해 5 종류의 균열폭을 생성한 뒤 4 수

준의 수두차 조건에서 투수시험을 수행함으로써 총 20회의 

투수시험을 실시하였으며, 9개의 시편에 대해 동일한 방법

으로 반복 수행하였다.

4. 실험 결과 및 분석

4.1 균열폭과 유출수량의 상관관계

실험에 사용한 시편의 평균 균열폭 및 표준오차를 균열 

시편의 종류(S1~S9)와 실리콘 시트의 두께(W1~W5)에 따라 

Table 2에 정리하였으며, 균열폭에 따른 유출수량을 수두차

에 따라 Fig. 4에 나타내었다. 모든 수두 조건에서 단위 균열 

길이당 유출수량(ml/mm․min)은 균열폭이 증가할수록 크게 

증가하였다. Fig. 4에 표시된 실선은 식 (3)에 따라 유출수량

(y축)을 균열폭(x축)에 대한 세제곱의 함수로 나타낸 것으로 

실험결과와 비교하면 균열폭()과 유출수량()의 관계가 

Poiseuille 식에 부합하였다.

(a) h = 150 mm (c) h = 500 mm

(b) h = 300 mm (d) h = 700 mm

Fig. 4 Water flow vs. water head of cracked mortar specimens

Table 2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crack width (unit: µm)

Classifi-

cation
W1 W2 W3 W4 W5

S1
94.5

(28.7)

162.8

(23.2)

297.8

(120.1)

340.0

(29.7)

451.1

(34.7)

S2
91.1

(9.9)

163.4

(14.8)

248.1

(39.7)

341.1

(38.2)

469.5

(34.1)

S3
101.7

(32.9)

159.4

(25.6)

276.7

(32.4)

347.8

(26.4)

433.3

(25.1)

S4
86.1

(12.6)

180.6

(38.1)

279.4

(42.0)

341.1

(38.9)

452.8

(42.3)

S5
91.1

(13.7)

140.6

(28.7)

216.7

(39.2)

338.9

(36.6)

455.0

(23.4)

S6
69.5

(20.6)

135.6

(16.6)

230.0

(24.4)

343.3

(24.7)

456.7

(32.5)

S7
91.1

(16.6)

137.8

(12.6)

242.2

(29.2)

342.2

(26.6)

428.9

(63.3)

S8
71.7

(16.6)

162.8

(21.0)

240.5

(44.9)

386.1

(43.3)

427.8

(44.3)

S9
61.7

(15.9)

160.0

(12.8)

254.4

(34.4)

351.1

(28.8)

501.1

(51.1)

Table 1 Test parameters

Classification Level

Number of specimen 9 (S1∼S9)

Crack width (mm)

0.05～0.15 (W1), 0.15∼0.20 (W2)

0.20∼0.30 (W3), 0.30∼0.40 (W4)

0.40∼0.50 (W5)

Water head (mm) 150, 300, 500,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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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수두차와 유출수량의 상관관계

Fig. 4(a)∼(d)를 보면 균열폭과 무관하게 수두차가 증가

할수록 단위 균열 길이당 유출수량(ml/mm․min)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균열폭 0.25 mm에서 수두차가 150, 300, 

500, 700 mm로 증가할수록 유출수량의 평균값은 각각 0.75, 

1.53, 2.54, 3.75 ml/mm ․ min로 증가하였다. 또한 수두차가 

커질수록 0.1~0.2 mm 범위의 작은 균열폭에서도 유출수량 

증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식 (3)에서 유입 균열면과 유출 균열면의 수압차(∆ )는 

수두차()에 비례하므로 유출수량()은 수두차와 비례 관계

를 가진다. Table 3의 Initial은 Fig. 4에 나타낸 유출수량과 균

열폭의 세제곱() 그래프의 기울기, 즉 식 (3)에서의 비례상

수()를 수두차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기울기는 수두차가 

실제 실험에서 얻은 유출수량에 미친 영향을 포함한 값이므

로 유출수량과 수두차가 비례관계를 가질 경우, 수두차와 

기울기의 비()는 일정해야 한다. 하지만 수두차가 150, 

300, 500, 700 mm로 증가함에 따라 수두차와 기울기의 비는 

3.16, 3.19, 3.64, 4.10으로 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 유체가 관 등을 흐를 때 점성으로 인한 접촉 

벽면과의 외부 마찰이나 유체의 분자 간에 생기는 내부 마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발생한다. 이러한 에너지 손실은 유

속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수두차와 균열폭이 커질수록 유속

이 빨라지게 되어 수두손실이 크게 나타나게 된다.13) 따라서 

유출수량에 영향을 미친 실제 수두차가 Table 1에 나타낸 수

두차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수두차/기울기의 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수두차와 유출수량의 관계에서 수두손실의 영향을 최소

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얻은 최대 유출수량 16.9 ml/mm ․

min의 80, 60%인 13.5, 10.1 ml/mm ․ min를 각각 기준으로 하

여, 기준값 이상의 유출수량이 측정된 시험 조건을 제외한 

뒤, 유출수량과 균열폭의 세제곱() 그래프의 기울기()

와 수두차와 기울기의 비()를 Table 3에 정리하였다. 

수두차 150, 300 mm 조건에서는 낮은 수두차로 인해 균열

폭이 큰 W5 범위에서도 10.1 ml/mm ․ min 이상의 유출수량

이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 수두차 500 mm 조건에서 13.5, 

10.1 ml/mm ․ min를 각각 기준으로 한 경우, 수두차와 기울

기의 비는 3.61, 3.15로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수두차 

700 mm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특히 10.1 ml/mm ․ min를 

기준으로 한 경우, 수두차와 기울기의 비()는 3.16~

3.40로 초기값()과 13.5 ml/mm․min를 기준으로 한 경우

()보다 좁은 변동폭을 나타냈다. 따라서 수두손실

에 대한 보정을 통해 수두차()와 유출수량()에 Poiseuille 

식의 비례 관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4.3 유출수량을 통한 초기 균열폭 예측

앞 절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식 (3)을 이용하여 특

정한 시험조건(수두차, 균열 시편의 종류, 시편의 두께, 균열 

유발 방법 등) 하에서 유출수량에 따른 초기 균열폭을 예측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유출수량은 균열폭의 세

제곱에 비례하므로 유출수량이 10% 변동될 경우, 균열폭은 

약 3.2% 변화하여 투수시험 과정에서 생긴 오차에 큰 영향

을 받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Fig. 4의 시험에서 사용한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water head and 

 Classification    h=150 h=300 h=500 h=700

Initial
 47.5 94.1 137.3 170.8

 3.16 3.18 3.64 4.10

Correction

(80%)

  47.5 94.1 138.6 198.6

  3.16 3.18 3.61 3.52

Correction

(60%)

  47.5 94.1 158.6 206.1

  3.16 3.18 3.15 3.40

Table 4 Predicted crack width and measuring efficiency

Classifi-

cation

Water

flow

(ml/mm ․

min)

Crack width

Measured 

 

(mm)

Predicted

 (mm) 






(%)

S10

W1 0.21 0.12 0.13 0.01 8.3 

W2 0.74 0.18 0.20 0.02 11.1 

W3 1.54 0.24 0.25 0.01 4.2 

W4 4.85 0.35 0.37 0.02 5.7 

W5 10.49 0.50 0.48 0.02 4.0 

S11

W1 0.06 0.07 0.09 0.02 28.6 

W2 0.57 0.19 0.18 0.01 5.3 

W3 1.32 0.25 0.24 0.01 4.0 

W4 5.49 0.37 0.39 0.02 5.4

W5 10.39 0.47 0.48 0.01 2.1

S12

W1 0.04 0.07 0.08 0.01 14.3 

W2 0.47 0.17 0.17 0.00 0.0 

W3 1.65 0.25 0.26 0.01 4.0 

W4 5.30 0.40 0.38 0.02 5.0 

W5 9.46 0.48 0.46 0.02 4.2 

S13

W1 0.15 0.10 0.12 0.02 20.0 

W2 0.42 0.14 0.16 0.02 14.3 

W3 2.00 0.30 0.28 0.03 6.7

W4 5.26 0.38 0.38 0.00 0.0 

W5 9.00 0.49 0.46 0.03 6.1

S14

W1 0.09 0.10 0.10 0.00 0.0 

W2 0.54 0.16 0.18 0.02 12.5 

W3 1.23 0.24 0.24 0.00 0 

W4 3.90 0.33 0.35 0.02 6.1 

W5 8.64 0.48 0.45 0.03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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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과 동일한 배합과 재료를 사용하여 추가 제작한 시편에 

대해 상대적으로 수두손실이 작고 0.2 mm 이하의 작은 균열

폭에서도 균열폭 증가에 따른 유출수량의 차이가 크게 나타

나는 수두차 300 mm 조건에서 투수시험을 수행하였다. 

Table 4에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측정한 균열폭()과 

Table 3의 를 이용하여 예측한 초기 균열폭() 그리고 두 

값의 차와 오차율이 정리되어 있다.

균열폭 측정값과 예측값의 차의 평균과 평균오차율은 각

각 0.015 mm와 약 7.1%로 예측값과 측정값이 근사한 결과

를 얻었다. W1에 해당하는 균열폭은 매우 작기 때문에 상대

적으로 오차율이 크게 평가되었는데, S11-W1에서 예측 균

열폭은 0.09 mm, 측정 균열폭은 0.07 mm로 차는 0.02 mm로 

작은 수치에 해당하지만 오차율은 약 28.6%로 나타났다. 이

러한 W1을 제외한 W2~W5에 해당하는 균열폭의 예측 오차

율은 약 4.7%로 약 2.4%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투수시험을 통한 균열 콘크리트의 자기치

유 성능 평가의 기초 연구 단계로 균열 모르타르 시편을 사

용하여 수두차와 균열폭을 변수로 투수시험을 수행하였으

며, 시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균열 모르타르 시편의 유출수량은 Poiseuille의 법칙에 

따라 수두차에 비례하고 균열폭의 세제곱과 비례하였

다. 하지만 수두차와 균열폭이 큰 경우, 빠른 유속으로 

인해 수두 손실이 큰 폭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

한 보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2) 균열 시편의 종류와 무관하게 수두차와 균열폭에 따라 

일정한 유출수량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균열 시편이 

동일한 배합재료 및 배합비를 갖는 모르타르를 사용하

여 제작되었기 때문에 균열면의 조도(roughness)가 유

사하고 시편 상․하면 지름방향으로 유사한 균열 형상

을 가진 시편을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출수량을 균열 길이로 나누어 균열 경로에 따른 편

차를 감소시켰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3) 동일한 배합 및 재료를 사용한 모르타르 시편에 대해 

Poiseuille 식을 적용하여 균열 모르타르 시편의 유출수

량으로부터 균열폭을 예측하였으며, 측정값과 예측값

의 오차의 평균값은 약 7.1%이었다. 또한 작은 오차 범

위에도 오차율이 크게 평가되는 W1 (0.5~0.15 mm)를 

제외한 균열폭의 예측 오차율은 약 4.7%로 비교적 작

게 나타났다.

4) 추후 배합 조건(물-결합재 비, 잔골재-결합재 비 등)과 

사용 재료(잔골재 종류, 결합재 종류 등)가 유출수량 

감소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면, 유출수량을 

통한 균열 콘크리트 시편의 초기 균열폭 예측에 효율

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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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유지보수 문제가 대두되면서 구조물에 발생하는 균열을 스스로 치유하는 자기치유 기술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현재 자기치유 콘크리트의 치유 성능 평가에 투수시험이 널리 사용되지만, 이와 관련된 표준화된 방법이

없어 시험결과의 비교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콘크리트의 자기치유 성능은 초기 균열폭에 큰 영향을 받는데, 콘크리트의 균열폭

측정을 위한 표준화된 방법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수위 투수시험 장치를 이용하여 수두차와 균열폭이 유출

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투수 실험 결과의 회귀 분석을 통해 유출수량과 초기 균열폭의 상관관계식을 제안하였

으며, 제안된 식을 이용하여 예측한 모르타르 시편의 균열폭이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측정한 실제 균열폭과 잘 일치하는 결과

를 얻었다.

핵심용어 : 투수시험, 모르타르, 균열폭, 유출수량, 자기치유




